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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표징, 자전의 예술

원로화가 이동표(NqS) 화백이 개인전 <달에 비친>(2018. 10. 
19~12. 2)을 열었다. 김종영미술관이 2010년 개관 이래 
매년 가을에 개최해 온 원로작가 초대전의 일환이었다. 이번 
개인전에는 1990년대부터 근자에 이르기까지 제작한 총 33점의 
작품을 소개했다. 실향민 화가가 실현해 낸 자전(ê³)의 그림, 그 
아픔과 희망…. / 김복기 대표

<어머니> 목판에 아크릴릭 유채 170.2×90cm 1997

이동표 화백은 1932년 황해도 벽성에서 태어나 6.25때 월남한 
실향민. 그는 1948년 해주예술전문학교에 입학해 회화를 전공한 
미술학도였다(이 학교는 1946년 해주시예술동맹이 설립해, 
박성환 곽흥모 박항섭 민병제 등이 교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이 화백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가 이어졌다. 1.4후퇴 때 남으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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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에서 초상화가, 삽화 담당 요원으로 근무하는가 하면, 
군 제대 이후에는 호남비료 기획실에서 미술요원으로 근무했다. 
1971년에 퇴직한 이후에는 아틀리에를 운영하며 전업화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왔다. 1970년 서울가톨릭미술가협회 창립전에 
가담하면서 화단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민족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그는 일생 동안 잃어버린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화폭에 담았다. 1982년 제1회 
개인전에는 가톨릭교회나 성상, 봉산탈춤 같은 민속적 소재를 
표현주의적인 화풍으로 그려 냈다. 당시 미술평론가 이경성은 
“강한 선으로 대상의 윤곽을 설정하고, 중후한 마티에르로 형성된 
화면의 조형효과는 엄숙한 정신미가 감돈다”고 평가했다. 이동표 
예술은 일찍부터 여인좌상으로 대표되는 국전 양식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거나 등에 업고 있는 
형상을 모티프로 삼으면서도, 그 배경에는 고향 땅에서 불러낸 
기억의 편린들을 화면에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설사 작은 
화면에서조차도 개인사와 민족사가 중첩되는 서사적 내용의 큰 
구도를 구사했다.

<통일이다. 고향가자.> 캔버스에 아크릴릭 268.5×194cm 2015

이 화백은 일생 동안 어머니의 모습을 줄기차게 그려 왔다. 
어머니는 그를 낳자마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버지의 젖동냥으로 자랐다. 지난 1994년에는 <어머니 초혼 
고양리전>을 열었다. “평생을 어머니 모습을 찾아 그려 온 
내가 이순이 다 되어 그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찾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영혼이 지금도 고향 하늘 아래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그 혼을 어떤 방법으로든 모셔와, 못다 한 효를 예술로나마 
대신하려고 했다.” 이때 이 화백의 존재가 마침내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다. 전시에 선보인 작품은 평면과 입체 작품 30여 점. 마을 
뒷산에서 주운 북한 삐라 300여 장을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한 
그림이 있는가 하면, 5m에 이르는 사다리 같은 구조물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 장면으로 그려 넣은 설치작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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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했으며, 300호 대형 화면에 10분간의 행위미술을 보여 
주기도 했다.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서 이 화백의 작품은 
변화하고 있다. 그의 시선은 개인사의 아픔과 더불어 사회, 
국가, 민족, 인류 공동체의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연민과 회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통일이라는 희망의 천사로, 절망을 구원하는 여신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그림에 문자 구호를 덧붙임으로써 시각적 
형상에 문학적 서술성을 가미하고 있다. 그 구호는 화가의 지난한 
삶을 지탱해 온 절박한 일상의 언어들이다.
“고향에 가야한다. 어두운 절벽 속이라도…” “통일이다. 
고향가자”. 그 구호는 분단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환경 
문제로까지 뻗어나간다.
이 화백은 올해 미수를 맞았다. 굴곡의 삶을 헤쳐 온 노화가의 
꿈은 참 소박하다. “평생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려 왔다. 혼자의 
바람을 한풀이하듯이 그림으로 쏟아 냈다. 여한이 없다. 미수를 
맞았으니, 제대로 된 화집 한 권 만들어 냈으면 좋겠는데….”

이동표 / 1932년 황해도 벽성 출생. 해주예술학교 미술과에서 회화 전공. 파리국립미술학교 연수. 한국과 독일에서 개인전 22회 개최. 
서울가톨릭미술가협회, 한국신구상회, 이형회 회원으로 활동. <평화의 꽃이 피다> <인천세계평화미술제> <경기도의 힘> 등 다수의 기획전에 

초대 출품. 조선일보사 제정 제1회 조일광고상 회화상 수상. 경기도예술상 미술부문 대상, 한국가톨릭미술상 본상 수상. 현재 경기도 양평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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